
 

 

 

 

 

 

 

 

 

 

 

 

 

 

 

 

 

 

 

 

 

 

 

 

 



 

 

 

 

 

 

 

 

 

 

 

 

 

 

 

 

 

 

 

 

 

 

 

 

 



 

한 붓 그리기 신공 : 그녀는 어떻게 공짜로 세계여행을 했나 

 

 

 

노하우 스토리 

틈만 나면 떠나고 싶어하는 여행 마니아 여러분, 아시아나 마일리지 많이 모으셨나요? 혹시 마일리지가 

잔뜩 쌓여있는데 단순 왕복 항공권만 끊을 생각이라면 한붓 그리기에 도전해 보세요! 더 많은 도시와 

코스를 같은 마일리지로 다녀올 수 있는 놀라운 방법! 경험자의 노하우 인터뷰로 집중 분석 했습니다. 

 

글 〮 사진 

잉그리드배 (쉐어하우스 에디터) 

 

 

 

좋아요 

• 쌓여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알

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싫어요 

• 해외 여행은 그림의 떡, 또는 마일

리지가 없다면...OTL 



 

프롤로그 

 

 

 

여름의 향기가 솔솔 나던 5 월 중순, 집 근처 한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A 를 만났다. 그녀는 내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활달하고 발랄한 성격으로, 학생 때는 알바를 해서 국내 곳곳 여행을 다니더니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 마니아가 되었다. 안 가본 데가 없는 그녀의 

여행기를 듣다 보면 내 얘기는 할 틈이 없을 정도였다. 겁 많은 집 귀신인 나는 물었다. “어떻게 그리 

많은 여행지를 잘 돌아다니느냐”고. 시간은 그렇다 치고, 돈이 허락하냐고. 그러자 A 는 깔깔 웃었다. 

“시작은 적금과 카드 할부였으나 점차 마일리지로 창대해 지리라..” 

그랬다. A 는 이때다 싶으면 묵혔던 마일리지를 풀 줄 아는 여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여행 

경험을 부러워하는 내게 말했다. 

“한 붓 그리기를 하면 큰 돈 없이 세계여행도 가능해.”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 되었다. 쉐어하우스의 노하우 콘텐츠로 소개하고 싶다는 말에 A 양은 “아휴 

내가 뭘~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친절히 설명을 시작했다. 



 

지도 위에 그리는 여정, 한 붓 그리기  

 

에디터 (이하 에) : 대체 한 붓 그리기가 뭐야? 말 만 들으면 붓 들고 그림이라도 그려야 할 것 같아. 

 

A : 그치~ 흔히 수학에서 한붓그리기는 ‘붓을 떼지 않고 여러 개의 선을 그려 도형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행에서 말하는 한붓그리기도 비슷해. 여러 곳의 도시를 한번의 여정으로 연결하고 최초 

출발지로 돌아오는 거라고나 할까. 단순 왕복 여행이 아니라는 점, 마일리지를 활용 하되 단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만 활용하는 것 비해 여러 곳을 같은 마일리지로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에 : 음..음.. 같은 마일리지로 여러 곳을 여행 한다?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 

 

A :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한 붓 그리기란? 

세계 3대 항공동맹중의 하나인 스타얼라이언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해 여정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

을 말한다. 아시아나는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의 모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붓 그리기는 일반적인 구간별 마일리지 차감 방법이 아닌, 여행구간의 총 

거리를 더해 여행거리가 속해있는 구간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스타얼라이

언스의 마일리지 공제표를 보자. 

 

▲아시아나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공제표 / 아시아나 홈페이지 캡처 

 

http://asianaclub.flyasiana.com/Korean/Club2008/guide/mileageuse_staroccupant_01.jsp


 

예를 들어 Z-4 는 비행거리 ‘8,001-10,000 마일’ 구간인데, 이 공제표의 뜻은 여행거리가 

8,002 마일이든, 9,999 마일이든 쌓여있는 마일리지에서 똑같이 55,000 마일을 공제한다는 

뜻이다(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9,999 마일과 8,002 마일은 1,997 마일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여정을 추가하여 구간 마일리지를 넘지 않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다채로운 

여행코스를 짜는 것이 한붓그리기라고 할 수 있다. 직항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스타얼라이언스의 다양한 항공사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아시아나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공제표 / 아시아나 홈페이지 캡처 

스타얼라이언스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예약은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 약 330 일 이전부터 가능한데, 

좋은 점은 출발 3 일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예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붓그리기 여정을 짤 

때는 꼭 한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어도 되며,  예약 시점에 마일리지가 모자라도 예약은 

가능하다고한다. 결제 시점까지 모으기만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티켓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A 양은 자신이 쌓아둔 

마일리지가 없음에 아주 많이 아쉬워 했다.) 

http://asianaclub.flyasiana.com/Korean/Club2008/guide/mileageuse_staroccupant_01.jsp


 

680 만 원 상당의 항공권 비용을 마일리지로?! 

A 는 한붓그리기로 작년 7 월 성수기에 한 달 가량 유럽을 다녀왔다. 코스는 인천-프랑크푸르트-파리-

취리히-바르셀로나-베니스-(오픈조)-로마-인천 코스! A 말로는 흔한 추천코스 중에 하나란다. Z-5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총 115,000 마일리지가 공제 되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약 

680 만 원에 상당하는 항공권 비용을 아낀 셈이라고. 텍스와 공항세 등 기타 이동 경비는 70 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먹고 자고 쇼핑하는 비용 별도) 그 여행 이후 A 는 틈만나면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기를 쓰고 카드를 긁고 있다. (읭?) 

 

에 : 오.. 완전 대단하다!! 마일리지만 있고 여정만 잘 짜면 여러군데를 막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거네? 

 

A : 노노. (웃음) 사실 완벽한 공짜는 아니야,  Tax 랑 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는 내야 돼. 공항마다 

사용료도 천차만별인데 잘 찾아보면 세금이랑 유할 아끼는 노하우도 많이 있으니 꼭 찾아보도록 해. 

 

에 : 뭐 이렇게 어려워…(울음) 

 

A : 한붓그리기 공부하다 보면 완전 폐인 되기 좋아. (웃음) 사실 나도 한붓그리기 정보 카페에서 1 년 

넘게 살다시피 했음. 근데 고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블라블라.. 

 

묵혀뒀던 마일리지, 바로 지금 꺼내야만 하는 이유!  

그런데, 한참을 얘기하던 A 가 잠깐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A  : 아참,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게 함정.(웃픈표정) 

 

에 : 응? 그게 무슨 소리야? 

 

A : 한붓그리기 개악으로 2014 년 4 월 이후부턴 못하게 되거든. 

 

에 : 그게 뭔소리야..개악??? 

 

A : 그게 말이지…. 

 

이럴수가, 사실 처음 A 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에디터는 ‘이거 쉐어하우스 노하우로 만들면 완전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내년 6 월부터 아시아나 스타얼라이언스 한붓그리기가 

개악(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구간별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바뀐다는 아쉬운 

함정이 있었던 것!!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기준변경 및 규정 변경 안내, 아시아나 홈페이지 캡처 

http://asianaclub.flyasiana.com/Korean/Club2008/customer/Notice_View.jsp?Pkid=398#none


 

 

그래서인지 잠깐만 검색해 봐도 한붓그리기 개악을 한탄하며 서둘러 한 붓을 그리려는 글들을 쉽게 확

인할 수 있었다. 묵혀둔 마일리지가 있지만 한 붓 그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에디터의 마음은 급해져만 갔기에… 단기 속성이 필요한 대상자 분들을 위해 A양에게 재촉해서 

받아낸 꿀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A양이 조언하는 한붓그리기 팁 

팁 1. 정보가 많은 곳에서 놀아라. 카페 스사사. 

 

▲여행 정보 카페 스사사 캡처 

 

A양의 표현을 빌자면 이곳은 “한붓그리기의 레전드들이 성은을 베풀어 하수들에게 한붓그리기 노하우

를 전수해 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한붓그리기의 고수들이 넘쳐나며, 알짜 정보 등이 많다고 

한다. A양이 한붓그리기에 맛을 들인 것도 우연히 이 카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스트레스를 받거

나 일상에 지칠 때면 카페에 들어가 정보를 읽으며 한붓그리기 코스를 짜는 게 낙이라고 한다. 비록 스

타얼라이언스 개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한

붓그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에서 꼭 공부하자! 

 

http://cafe.naver.com/hotellife


 

 

팁 2. 한 붓 초보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루트를 참고하여 나만의 루트로 변형하라.  

 

▲루트를 공유하는 스사사 카페 회원들. 여행 정보 카페 스사사 캡처 

 

스사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코스를 짜서 올린다.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여행코스에 대한 조

언을 듣기 위함인데. 코스 짜기에 대해 정보가 없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때는 나와 마일리

지 조건이 비슷한 사례 중 비교적 평이 좋은 코스를 골라 벤치마킹해서 중간 경유 도시를 바꾸는 등 나

만의 코스로 베리에이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팁 3. 마일리지는 많이 모아 멀리 갈수록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한붓그리기로 동남아시아를 다녀올 수도 있지만 동남아는 워낙 저렴한 항공편이 많이 때문에 굳이 한붓

그리기로 다녀올 필요는 없다고 한다. (아깝다는 게 주된 이유). 한 붓 경험자들은 마일리지를 많이 쌓

아서 유럽, 미주지역을 비즈니스로 편안하게 다녀오는 게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놨지만 여행 마니아

들 사이에서는 피 같은 마일리지를 쇼핑에 쓰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한다고(…) 흠흠. 

 

http://cafe.naver.com/hotellife


 

팁 4.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라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신용카드들 

마일리지를 쌓는 방법은 여행을 다니면서 얻는 항공 마일리지와 항공 마일리지에 특화된 신용카드를 사

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행 마니아들이 주로 쓰는 카드는 시티메가마일아시아나카드 (카드 사용액 

1,500원 당 1아시아나마일 적립, 엔터테인먼트는 20마일, 여행은 10마일 등 차등 적립) 외환크로스마

일카드(사용금액 1,500원 당 1.8마일 적립)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30여개의 카드가 있다고 한다. 

(검색창에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쳐보세요!) 카드마다 연회비와 기타 혜택이 다르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카드를 펑펑 쓰는 우

를 범하지는 말자. 

 

팁 5. 여행 코스별 마일 계산이 어렵거들랑 각 항공연합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및 루트 계산 프로그램

을 활용하라. 

한붓그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꼼꼼한 마일 계산이다, 1마일이라도 착오가 생길 시에는 차감되는 마일리

지가 확 달라져 버리므로! 세계 3대 항공동맹의 홈페이지에 가면 여행지간의 거리 등을 계산할 수 있



 

는 메뉴가 있다. 구간을 짤 땐 이를 이용하자. 

■스카이팀 : http://www.skyteam.com/ 

■스타얼라이언스 : http://www.staralliance.com/ 

■원월드 : http://www.oneworld.com/ 

 

 

에필로그 

A 양은 모쪼록 아껴놓은 마일리지가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 왕복여행 밖에 할 줄 몰랐던 분들, 

스타얼라이언스 개악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다. 

에 : 아, 어렵지만 뭔가 새로운 걸 알아서 뿌듯하다. 그나저나 공부 많이 해야 하겠는걸? 

 

A : 응, 사람마다 쌓인 마일리지가 다르고 가고 싶은 나라, 코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힘들어. 내 설명은 참고만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찾아봐야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과정이 다 행복이고 즐거움인 걸. (웃음) 

 

사실 A양과의 짧은 대화로는 한붓그리기의 묘미와 방대한 정보를 다 캐치할 수는 없었지만. 에디터는 

그녀와 헤어지고 돌아와 스사사 카페를 가입하며 이곳이 바로 신세계구나..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가뜩

이나 ‘살’이 많아 고민인 내게 역마’살’까지 안겨준 A양, 그녀가 고마우면서도 얄미운 것은 왜일까?  

 

http://www.skyteam.com/
http://www.staralliance.com/
http://www.oneworld.com/

